
      “식사기도가 신앙의 시작 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십니까? 너무 생뚱맞는 질문 같기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너무 
배가 고파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식사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기도 자체를 
해야한다는 생각조차 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심지어 짧은 점심시간, 혼자 조용히 차 속에서 또는 공원에서 
식사를 할 때도 멋적은 마음에 포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들과 집에서 식사하실 때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은데, 자녀들에게만 “OO야! 기도해야지? 자. 손 모으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나마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나마 훈련을 하는데 혹시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어떠십니까?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놓고 
식사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대받은 가정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는 겁니다. 사실 좀 
놀랬습니다. 분위기상 저희 가정도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잡고 식사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괭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식당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네. 목사님”

성경에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부터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 빵’이라 명명하시면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비로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에 믿음을 명사로 인식하고 동사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명사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되면 

신앙은 여전히 명사로 잔류하게 됩니다. ‘영생’ ‘빛과 소금’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그저 
압축적인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단순한 도덕적 덕목으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 전 기도는 우리 신앙을 ‘동사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장 바키스트 시메옹 샤르댕이란 작가가 그린 <식사전 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어머니의 고백이 들립니다.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한단다. 먹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스스로 밭을 매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 
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 주는 그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 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을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식사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당에서 식사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챙피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챙피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어디서 음식을 드시던, 장소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Fellowship Hall에서 점심 드실 때 잊지 마세요. 
식사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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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이희철 장로

봉헌특송....................................................................다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 369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야고보서 5장 13-18절 (신약, P.377)

(James 5:13-18)

설교..................................................................임무영 목사
<“채움” 설교 시리즈 3>

“믿음의 기도로 충만하라”
(Let us be filled with the prayer offered in faith)  

   

설교후 찬양..............................................................다같이
“비 준비하시니”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a. 5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b. 브릿지 교회 요람 배부 -가정당 1부씩 (문의: 배정은)
     c.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curch.org 
     d.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수목 바이블 드라마 (말씀묵상훈련)
     a. 기간: 5/25(수)-26(목), 6/1(수)-2(목) / 6/(8)수,  7:30pm
     b. 주제: “사도행전, 끝나지 않는 여행”
     c. 대상: 브릿지 성도 및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 모두
     d. 참여방법: Zoom (카톡공유: 초대장 배부)
     e. 신청: 예배 후 sign up (로비)
     f. 회비: $30.00 (개근하신 분들께는 100% refund)
4. 예배및 훈련
     a. 토요새벽예배 : 5/21(토) 6am, 현장및  Zoom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10:30am / 소예배실
     c. 선교주일: 5/22(주일) 12pm
     d. 졸업예배: 5/29(주일) 12pm (졸업예배 리허설은 추후 공지)
5. 예배 및 봉사위원
     a. 친교: 김창걸   / 다음주: 박철수, 표춘자
     b. 다음 주 기도: 표춘자
     c. 감사: 한마음 튤립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요람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d. 5월 안내및 헌금위원: 조희선, 위경미 (안내) / 위부통, 위경미 (헌금)
6. 기도제목
     a.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7. 지난 주 출석: 어른(72), 다음세대(1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말씀묵상훈련(수요일)

새벽기도(화-금)

새백예배(토)

영 아 부

다음

세대

예배

유 치 부

유 / 초등부

Youth Group

10:30 am

12:00 pm

7:30 pm

6:00 am

6:00 am

12:00 pm

12:00 pm

12:00 pm

12:00 pm

소예배실

구 분 시 간 장 소

Nursery

Room 14

Room 12

소예배실

본 당


